
이색성 아세테이트 복합섬유 소재 MIXICA 

 

1. 서언 

아세테이트 섬유는 목재 정재 펄프를 무수초산으로 처리하여 얻은 셀룰로

스 아세테이트로서, 유기용제에 용해하여 정제 후 건식 방사하여 제조된다. 

따라서, 아세테이트 섬유는 천연의 펄프로부터 유래된 반합성 섬유로 분류되

며, 면, 마, 레이온과 같은 셀룰로스 섬유이다. 적절한 흡습·흡수성, 실크와 

같은 광택, 선명한 발색성, 우수한 치수안정성 등,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우

수한 특징을 동시에 갖춘 섬유이다. 

특히 트리아세테이트 섬유는 내열성과 태가 좋아 고급 부인복의 외의용으

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신 패션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의류용 원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촉감과 외관의 개선과 특화된 기능성이 요구된다. 

새롭게 개발된 이색성 복합소재 ‘MIXICA’는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의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색성의 외관을 고도화시킨 고급부인복용 편성물

이다. 

 

2. 특징 

이색성 소재는 주로 부인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은 기존 제품

과 새롭게 개발된 ‘MIXICA’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이색성 소재는 외관이 

조잡하고 인위적 느낌을 주어 더 섬세한 이색성과 감성을 갖춘 소재가 요구

된다. ‘MIXICA’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존에 없는 

섬세한 이색성”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의 특징인 “고급스러운 광택과 

촉감”을 가진 소재이다. 



 
기존사                             개발사 

<그림 1> 고도화된 멜란지 텍스타일 

 

3. 기술적 내용 

3.1 기존 기술 

기존의 이색성 소재는 슬라이버 상태에서 염색하는 톱 염색을 응용하여 

제조된다. 다양한 염색 슬라이버와 미염색(백색) 슬라이버를 조합하고 이를 

방적하면 사염색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색상 혼합 효과가 있다. 

필라멘트 섬유로 이색성 소재를 제조할 경우 멜란지 효과는 물론 실크와 

같은 감성이 동시에 부여되며 색상은 대부분이 백색과 흑색으로 조합된 회

색조이다. 일반적으로 이색성 소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① 폴리에스터 Thin & Thick yarn에 의한 이색화 

② 일반 폴리에스터와 양이온 가염 폴리에스터에 의한 이색화 

③ 셀룰로스와 다른 소재를 조합한 후 2욕 염색에 의한 이색화 

 

①번은 폴리에스터 미연신사에 연신부를 발생시키고 이를 분산염료로 염

색하여 색차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농염 정도에 따른 이색 수준 정도만 표현

된다. ②번은 일반 폴리에스터와 양이온 가염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섬유를 



혼섬한 후 분산염료와 양이온 염료로 염색하여 이색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양이온 가염 폴리에스터가 분산염료에도 염색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색상

으로는 염색되지 않는다. ③번 방법은 셀룰로스와 셀룰로스 이외의 소재를 

조합하는 것으로, 셀룰로스 섬유로는 분산염료에 염색되지 않는 레이온 및 

큐프로 등이 있으며, 셀룰로스 섬유 이외의 섬유로는 분산염료 염색 가능한 

폴리에스터 및 아세테이트 섬유 등이 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셀룰로스 필라멘트 섬유는 25dtex 정도가 하한이다.  

셀룰로스 이외의 소재로서 세섬도사를 사용할 경우 소재간 섬도차가 커 이

색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된다. 반면, 섬세한 이색성을 얻기 위해 태섬도사를 

이용할 경우 제품 전체의 섬세함이 떨어지고 두꺼워져 다양한 제품을 얻는 

것이 어렵다. 

 

3.2 제조 기술 

보다 섬세한 이색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5dtex 이하의 셀룰로스 필라멘

트 섬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섬도의 셀룰로스 섬유를 얻기 위해 디아세테

이트 섬유의 셀룰로스화를 착안하였다. 우선, 세섬도의 디아세이트 필라멘트 

섬유를 제조하고 이를 셀룰로스화하면 세섬도의 셀룰로스 섬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섬도의 디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 제조 기

술”과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스화 기술”이라는 2개의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3.2.1 세섬도의 디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의 제조 

세섬도의 디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를 방사하는 것 자체는 비교적 쉽다. 

기존 아세테이트 방사기술을 이용하여 공극의 크기가 작은 노즐에 방사 원

액을 압출한 후 용제를 건조하여 얻는다. 그러나 디아세테이트 섬유는 강도



가 작기 때문에 세섬도의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권취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2개의 노즐로부터 디

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 방사원액의 개별적으로 토출하고 이를 건조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사 시스템을 개조하였다<그림 2>. 건조실의 출구로부

터 양방향의 필라멘트사를 권취하고 교락노즐로 혼섬함에 따라 각각의 실은 

가늘지만 전체적으로는 섬도가 크게 되어 섬유의 손상 없이 권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트리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와 디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의 교

락상태는 최종 제품의 이색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MIXICA 원사의 제조 방법 

 



3.2.2 디아세테이트의 셀룰로스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의 셀룰로스화는 알칼리 처리(비누화 처리)에 의해 아

세테이트기를 수산기로 치환 반응하는 것이다. 디아세테이트 섬유는 이 알칼

리 처리에 의해 셀룰로스 섬유로 개질되며, 동시에 약 40%의 감량(세섬도화)

이 이루어진다. 30dtex의 디아세테이트를 제조하고 셀룰로스화하면 18dtex라

는 아직 시판되고 있지 않은 수준의 세섬도의 셀룰로스 섬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3>. 

 

 

<그림 3> 디아세테이트의 셀룰로스화 

 

원사단계에서 트리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와 혼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디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만을 선택적으로 알칼리 처리하여 셀룰로스화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4, 5>의 농색 부분은 셀룰로스화된 디아세테이

트 섬유이다.  

<그림 4>는 셀룰로스화가 불충분한 것이며 <그림 5>는 정상적으로 셀룰로

스화된 것이다. 셀룰로스화가 불충분하면 <그림 4>의 디아세테이트 섬유의 

표층만 셀룰로스화 되어 불균일한 셀룰로스화가 이루어진다. 표충만 셀룰로



스화 된다면 분산염료로 염색할 때 내측의 디아세테이트 섬유 부분이 염색

됨에 따라 이색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또한 불균일하게 셀룰로스화가 

이루어질 경우 줄무늬 또는 염색단 결점이 발생된다. 

 

 

<그림 4> 불균일한 셀룰로스화 

 

 

<그림 5> 균일한 셀룰로스화 

 



반면, 디아세테이트 섬유의 완전한 셀룰로스화를 위해 과도한 조건으로  

처리한다면 트리아세테이트 섬유의 표층이 셀룰로스화 되어 염색시 변색되

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색성의 제어가 어렵다. 

한편, 알칼리 농도, 가공온도, 시간 및 욕비 등을 조정하여 균일하고 안정

적인 셀룰로스 처리 조건을 확립하였다. 

 

4. 새로운 이색성을 표현하는 텍스타일의 개발 

이색성 복합섬유 ‘MIXICA’는 섬세한 이색성과 트리아세테이트 섬유의 실

크와 유사한 광택 및 우아한 드레이프성 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MIXICA’의 이색성을 살린 개발 상품을 소개한다. 

 

4.1 꼬임에 의한 무늬부여 기술 

<그림 6>의 제품은 특별한 반가연가공으로 ‘MIXICA 실’에 Z방향 꼬임부, 

꼬임이 없는 권축부, S방향 꼬임부를 임의로 부과되어 자연스러우면서도 섬

세한 이색성이 특징이다. 

 

 

<그림 6> MIXICA 반가연가공사 



이 실의 가장 큰 특징은 꼬임이 없는 권축부가 존재함에 따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의 특징인 실크와 유사한 광택은 물론 기존에 없는 섬세함과  

고급스러움을 지닌 이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4.2 슬럽(slub) 부과 기술 

<그림 7>은 슬럽이 부과된 실을 나타낸 것이다. 심부에 폴리에스터 권축사, 

중간층에 ‘MIXICA’를 이용하고, 외층부에 세섬도의 트리아세테이트  필라멘

트 섬유가 부분적으로 슬럽 형태로 부여되어 무늬가 표현된다. 부피가 있는 

슬럽 부분은 트리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로 피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색차 정도가 작으며 얇은 부분은 피복이 적게 된 것으로 색차 정도가 크게 

되어 섬유축 방향으로 이색의 반점 무늬를 가진 실이 된다. 또한, 심부에 폴

리에스터 권축사를 사용함에 따라 적절한 부피감과 스트레치성을 가지며, 외

층에는 트리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를 슬럽 형태로 부과함에 따라 섬도차

에 따른 얼룩 무늬를 가져 자연스러운 외관의 여성복 하의용 소재로 사용되

고 있다.  

 

 

<그림 7> MIXICA 무늬 부여 가공사 



상술한 바와 같이 ‘MIXICA’ 이색성 복합소재는 주로 직장 여성용 셔츠·하

의 소재, 고급 숙녀용 날염 박지소재 또는 실크와 같은 광택을 살린 니트 소

재 등으로 넓게 전개되고 있다.  

 

5. 맺음말 

이색성 복합소재 ‘MIXICA’는 세섬도의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섬유 제조 기

술과 셀룰로스화 기술에 의해 개발된 소재로서, 기존에 없는 섬세한 이색성

을 지닌 고급 부인복용 복합소재이다. ‘MIXICA’는 기존에 없는 섬세한 이색

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패션 니즈에 대응하는 소재로서 기대

된다.    

 


